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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해 5월 20일 한국에서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(메르스) 감염 확진

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. 그 이후 정부의 공식 상황종료 선언이

있었던 12월  24일 0시까지의 7개월여 동안, 메르스 감염은 총 186명

의 환자, 16,752명의 자가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감염 환자 중 38명의

목숨을 앗아갔습니다. 신종 감염병이었던 만큼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

대응이 필요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그만큼

많은 극복 과제를 남겼습니다. 

 저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당시 6월, 신속하게 학내 구성원들과

의 집담회를 조직하였고 올 2월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들을 대상

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사태 종료 후 6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주목해

볼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. 고도의 국제화 사회에서 감염병을

비롯한 공중보건(public health) 위험은 언제든 전 사회적 위기로 치

달을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메르스 사태는 1년이

지난 바로 지금, 모두가 되돌아보며 고민해 볼 매우 특별한 사례

입니다. 이번에 기획한 집담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집담회 준비위원회 



‘한국의 메르스 사태 1년’
무엇이 변했고 
무엇이 남아 있는가?

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집담회

일   시  2016년 5월 19일(목) 14:00 ~ 17:00 

장   소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(CTL) 61동 320호 

1부   메르스 사태 이후 1년의 변화

사회 : 이태진(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원장)

14:00~14:05 개회사 김   호(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)

14:05~14:10

축   사

김종서(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)

14:10~14:15 이윤성(대한의학회장)

14:15~14:20 박병주(대한보건협회장)

14:20~14:35 발표1 ┃ 메르스 유행 1년이 남긴 과제 조성일(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)

14:35~14:55 발표2 ┃ 메르스 경험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 유명순(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)

14:55~15:15 발표3 ┃ 메르스와 사회신뢰 조병희(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)

15:15~15:35 지정토론 ┃ 최인철(서울대학교 심리학과), 장덕진(서울대학교 사회학과)

15:35~15:45 Coffee Break

2부   포스트 메르스 사회의 도전

좌장 : 조병희(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)

15:45~16:00 발표1 ┃ 감염병 유행의 사후 대응: 타국의 사례 탁상우(前 CDC 역학조사관) 

16:00~16:15 발표2 ┃ 앞으로도 문제는 신뢰 소통이다 이철주(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)

16:15~16:30 발표3 ┃ ‘제2의 메르스’ 예방: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측면 김   윤(서울대학교 의과대학)

16:30~16:45 발표4 ┃ 메르스, 시민은 어떻게 바뀌었나 김창엽(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)

16:45~17:00 종합토론 및 폐회

■  자료집 배포를 위해 이메일(gsph@snu.ac.kr) 또는 전화(02-880-2741)로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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